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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어휘의 ‘문화 맥락 의미(α)’의 형성 양상을 2010년대 국립국어원 신어를 대상으
로 살펴본 것이다. ‘문화 맥락 의미(α)’의 형성 기제를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로 분류하고, ‘문화 맥락 의미(α)’의 문화보편성과 문화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권의 20~30대 화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로 형성된 문화보편적 α는 ‘행위 및 상
태’로, 문화특수적 α는 ‘참여자나 환경’으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
성화’로 형성된 문화보편적 α는 ‘물리적・경험적 특성’으로, 문화특수적 α는 ‘추상적・관념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신어에 내포된 문화 맥락 의미의 형성 기
제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신어의 의미 형성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였으면 하는 점을 몇 가지 제시
하면 아래와 같다.

1. ‘문화 맥락 의미(α)’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은 신어의 ‘의미 해석’은 설명할 수 있으
나 ‘의미 형성’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은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6)의 ‘역변’에서 ‘뛰어났던 외모가’가 환유적
으로 형성되고, (7)의 ‘개딸’에서 ‘괄괄한’과 같은 성격적 특성이 선택된 이유를 ‘해당 의미들
은 두 구성성분이 결합할 때 현대 한국의 문화 맥락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해당 신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에 한해서는 유효할 것이나, 
해당 신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화자들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신어들 대부분은 한국의 청년층 화자들
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신어의 의미 형성 원인을 ‘현대 한국의 문
화 맥락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의미’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일 문화권 내
에서도 ‘세대’에 따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를 수 있고, 이에 ‘관습적으로 선택된 지식’이 상
이할 수 있으므로, 신어의 의미 형성에 작용하는 문화 맥락에 ‘세대’ 변인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신어의 ‘의미 형성’의 기원으로서 ‘현대 한국의 문화 맥락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근본적으로 ‘현대 한국의 문화 맥락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의미’를 파
악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궁금하다.

3. 이 논문에서는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로 형성된 문화보편적 α는 주로 ‘행위 및 상
태’로, 문화특수적 α는 ‘참여자나 환경’으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α가 
‘행위 및 상태’에 해당하는 ‘빚투’는 실험 결과 오히려 문화특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를 고려할 때, 실제로 α의 유형과 문화보편성 및 문화특수성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본문에서도 α의 문화특수성에는 다른 변인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α의 문화특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4. 이 논문에서는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로 형성된 문화보편적 α는 ‘물리적・경험적 
특성’으로, 문화특수적 α는 ‘추상적・관념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
러나 α가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두부멘탈’은 실험 결과 오히려 문화특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α의 문화특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이 있는지 궁금하
며, 이러한 반례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